제가 코스타리카에 온지 석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해서 여러명의 학생들과 매일 1:1를 하였는데, 오늘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처음으로 가진 런치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를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런치 미팅에 9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 재미있게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퀴즈(요한복음)도 재미있어 하면서 모두 돌아가면서 한문제씩 맞추고 한국 캬라멜, 라면 등을 상품으로 받고 아이들처럼 좋아했습니다. 
12월초에 종강파티(점심)를
갖기로 하였으며 여름방학 중(12월~2월)에 온라인 성경읽기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얌전하게 보였던 학생(1학년)도 함께 모이니까, 어찌나 익살을 부리며 재미있게 이야기하는지 모두들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1학년 5명, 2학년 3명, 대학원생 1명 총 9명 (자매3명)
그동안 기도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